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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환자에 대한 간호태도가 공감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

생 155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총 34일

이 소요되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검정, 일원배치 분

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더미변수인 ‘지인의 죽음 경험’을 통제한 결과, 임종간호태도가 높을

수록(B=.312)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인의 임종경험(β=.226), 임종간호태도(β=.220)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6.968, p<.00１). 하나의 더미변수(지인의 임종경험)와 2개의 독립변수(임종간호태도, 좋은 죽임 인식)

는 공감능력을 10.4%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

생의 공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좋은 죽음 인식, 임종간호태도, 공감역량, 간호대학생, 임종경험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determine how nursing students' 

good death awareness and nursing attitudes toward dying patients affect their empath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5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an online survey 

metho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6. Higher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B=.312)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athy capacity (p<.010). The 

variables that affected nursing students' empathy capacity were 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β=.226) and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β=.220).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6.968, p<.001), explained 10.4% of empath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strengthen the empathy capac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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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대학병원 입원환자들은 밝고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같이 대해주는 

간호사를 선호하고, 환자들은 이러한 간호사를 신뢰하여 

안정감을 느끼며 계속 투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1].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질환과 장애 등의 위기에 직면하며 겪는 고통과 절

망, 두려움 등을 대상자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경청할 수 

있는 자세는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된다[2]. 

예비 간호사들에게 있어 공감역량은 대상자와 그들의 

가족,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과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필

요한 핵심 역량이라 하겠다[2,3].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복합

적인 개념이로, 간호사의 공감역량은 대상자에 대한 이

해를 기반으로 고통과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간호사

에게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다[4]. 공감역량이 높은 간호

사는 환자 중심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늘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이 편안한 마지막 순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임종간호태도를 

보이고[5]. 환아와 보호자를 면밀하게 살피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질 높은 임종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6].

사람은 다양한 환경 안에서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자신의 삶과 행동을 

선택해 나가며 성장한다.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안에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및 

타인에 대한 공감역량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7].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SNS 의존 증가 및 1인 가구 

확대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면대면 대인관

계 형성의 기회를 단절시켰다. 성인기 초기에 대학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속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청소년

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하고 인간관계의 확장과 자신의 

성장을 통해 사회적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의 경험들 때문이다[8]. 대학교육현장의 비대면 수

업 장기화는 동료 친구와 선후배 및 교수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제한하여 청년들의 대인관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9]. 대학의 교육환경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관계 맺음과 공감 역량이 얼마나 중

요한 것인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8, 9]. 코

로나-19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관련시키지 않더라도 최

근 대학생들의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관계 

맺기와 공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10-12]. 비대면 상황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

록 사람들은 힘들고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문제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

서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

질 수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감과 협

력, 연대 형성 등을 어렵게 한다[12].

간호대학생의 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 관점[13-15], 공감 만족[16], 공감 역량[17.18], 공

감 피로[19,20], 문화적 공감[21,22] 등이 있었다. 임상

수행능력[13,23], 대인관계능력[24]에 대한 예측변수로 

공감을 다루었다.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

년,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타인인식[25], 

성별, 실습유무, 자기인식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26], 성

별, 현재건강상태, 정서조절능력, 자아탄력성과 의사소

통능력[27]이 있었다.

한편,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인인구 및 만성질

환자의 증가로 인해 2022년 국내 사망자의 74.8%가 의

료기관에서 사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

고 있다[28]. 좋은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고 환자와 가

족, 의료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임종의 소망을 이루기 위

해 노력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것'으로 정

의내리고 있다[29]. 간호대학생들은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을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30,31] 있는데, 이는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피하고 존

엄성과 편안함을 가지고 임종을 맞는 것을 좋은 죽음의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0,31]. 임종 환

자와 그 가족들과 밀접하게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 간호

사들에 있어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2].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

식은 임상실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33] 이는 임

상현장에서 죽음을 많이 접하면서 좋은 죽음의 의미를 

자주 생각할수록 더 긍정적인 죽음관을 갖게 되며[32,3

4],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인 간호 

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인 간호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인간호의 중요성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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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의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와 말기환자간

호의 질을 향상을 위해 간호학과 학부과정에서 체계적

인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

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35]. 그리고 간호학과 학

부과정에서는 호스피스완화간호와 웰다잉 등을 주제로 

특강이나 성인간호학 혹은 개별 교과목 등으로 정규 교

육과정에 이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 

시절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세

우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죽음교육은 대학생들

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임상실

습에서 간접적인 죽음의 경험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

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

기라 하겠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은 간호전문지

식을 토대로 대상자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민감성과 통찰력을 통해 대상자와 감성적 의

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위해 노

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4].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공

감 역량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유하며 역할을 

대신해 보고 적절히 반응하는 경험들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5].

간호사의 공감역량은 임종간호수행,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되었고[36], 공감역량을 갖춘 간호

사는 환자의 질병 회복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37].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을 파

악하는 선행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1, 5, 6, 3

8] 대부분 간호사 대상 연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역량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

들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감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

종환자를 대하는 간호태도가 공감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표본수 산정은 G*power 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Fixed model, R2 De

viation from Zero)에 요구되는 적정한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

80, 예측변수 9개(일반적 특성 7개, 독립변수 2개)를 기

준으로 필요한 표본은 114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2023년 4월 11일부터 5

월 14일까지, 총 34일이 소요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설

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159명이었고, 응답내용이 불

충분한 4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

자는 155명이 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좋은 죽음 인식 측정을 위해 Schwartz 등[39]이 개

발한 ‘Concept of a Good Death Measurement’를 L

ee[4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개의 문항으

로, 3개의 하위영역인 ‘친밀감’ 9문항, ‘임상증상’ 5문항, 

‘통제감’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Schwartz 등[3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이었고, Lee[40]의 연구에서는 .69점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값은 .80이었다.

2.3.2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태도 측정을 위해 Frommelt[41]의 ‘From

melt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Scale을 Lee

[40]가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개의 

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인 ‘환자들에 대한 태도’ 20문

항과 ‘가족들에 대한 태도’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

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Frommelt[41]의 

연구에서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값은 .94였고, 

Lee[40]의 연구에서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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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76이었다.

2.3.3 공감역량

공감역량 측정을 위해 Wakabayashi[42]가 개발한 

‘EQ Short form’을 Yeo[43]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

량한 ‘한국판 단축형 공감척도(EQ short-K)’를 사용하

였다. 총 11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공감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 당시의 신

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IBM SPSS Statistics 26 통계패키지 내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피어슨의 상관관

계 분석과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공

감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더미

변수로 변환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설문을 위한 연구도구들은 각 저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설명하고 사용을 허가받았다. 연구 대상자들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연구 

도중 중단을 희망할 경우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특성별 좋은 죽음인식, 임종간호태

도, 공감역량의 평균 비교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126명(81.3%), 종교는 

무교가 100명(64.5%)으로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내 많

은 분포를 차지하였다(Table 1). 학년 분포에서는 2학

년 44명(28.4%), 3학년 43명(27.7%), 1학년 35명(22.

6%), 4학년 33명(21.3%) 순으로 집계되었다. 대상자들

의 평균 연령은 20.68±2.20세이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없음’에 응답한 대상자가 115명(74.8%)으로 ‘있음’ 응

답자 40명(25.8%)보다 많았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임상실습 중 환자의 임종을 관찰한 경험’이 

‘있음’은 23명(전체 155명 중 14.8%)이었다. 지인의 임

종을 경험의 경우 ‘없음’ 응답자(81명, 52.3%)가 ‘있음’ 

응답자(74명, 47.7%)보다 많았다. 임종교육 경험을 묻

는 질문에  ‘없음’ 응답자(109명, 70.3%)가 ‘있음’ 응답

자(46명, 29.7%) 보다 많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의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종교, 임상경험, 임종환

자 경험, 지인의 임종경험 여부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0) (Table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별 임종간호태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p=.005)과 임종교육 경험 유무(p

=.00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

이 높아질수록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F=4.459, p=.005), 임종교육을 받은 집단의 임

종간호태도(3.03±0.27점)가 그렇지 않은 집단(2.90±

0.24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939, 

p=.00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별 공감역량의 평균 차이

를 설펴보면,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다고 답한 집단의 공

감역량 평균(3.16±0.33점)이 없다고 답한 집단(3.06±

0.3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556, p=.

012) (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의 평균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의 평균은 2.94±0.37

점이었고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은 2.93±0.25점, 공감능

력의 평균은 3.09±0.36점이었다(Table 2).

Table 2. Amount of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Empathy Capacity  

                                (N=155)

Variables M±SD Range

Good Death Awareness 2.94±0.37 1~4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2.93±0.25 1~4

Empathy Capacity 3.09±0.3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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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between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Empathy Capacity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55)

Characteristics Frequency(%)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Empathy Capac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9(18.7) 2.97±0.41
0.467

(.641)

2.85±0.23
-2.050

(.420)

3.16±0.40
1.279

(.203)
Female 126(81.3) 2.93±0.36 2.96±0.26 3.07±0.35

Grade

1st 35(22.6) 2.84±0.38

1.379

(.251)

2.83±0.23

4.457

(.005)

3.00±0.35

1.298

(.277)

2nd 44(28.4) 2.93±0.30 2.91±0.25 3.12±0.36

3rd 43(27.7) 3.01±0.41 3.00±0.25 3.07±0.33

4th 33(21.3) 2.97±0.37 3.02±0.28 3.17±0.41

Age (years old): M±SD 20.68±2.20

Religion

Atheism 100(64.5) 2.92±0.37

0.313

(.816)

2.93±0.25

0.316

(.814)

3.10±0.35

1.942

(.125)

Christian 34(21.9) 2.95±0.35 2.94±0.28 3.08±0.37

Buddhism 6(3.9) 3.06±0.26 2.99±0.40 3.39±0.48

Catholic 15(9.7) 2.97±0.48 2.99±0.22 2.98±0.35

Clinical

Experience

Yes 40(25.8) 3.00±0.40 1.148

(.253)

3.00±0.27 1.675

(.960)

3.16±0.40 1.461

(.146)No 115(74.2) 2.92±0.36 2.92±0.25 3.06±0.34

End-of-Life 
Experiences during 
Clinic Training

Yes 23(14.8) 2.94±0.49
0.046

(.482)

2.97±0.27
0.555

(.580)

3.19±0.46
1.407

(.162)
No 132(85.2) 2.94±0.35 2.93±0.26 3.08±0.34

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Yes 74(47.7) 2.92±0.40
-0.635

(.263)

2.92±0.25
-0.956

(.341)

3.17±0.37
2.556

(.012)
No 81(52.3) 2.96±0.35 2.95±0.26 3.02±0.34

Education 
Experience of 
End-of-Life

Yes 46(29.7) 3.01±0.41
1.552

(.061)

3.03±0.27
2.939

(.004)

3.16±0.33
1.530

(.128)
No 109(70.3) 2.91±0.35 2.90±0.24 3.06±0.37

3.3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태도 

및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좋은 죽음

에 대한 인식은 임종간호태도(r=.231, p=.004), 공감역

량(r=.176, p=.028)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정(+)

의 상관관계를 있었다. 즉,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점수

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와 공감역량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임종간호태도는 공감역량(r=.235, p=.003)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

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Good Death 

Awareness,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and Empathy Capacity  (N=155)

Variables
A B C D

r (p) r (p) r (p) r (p)

AGood Death

  Awareness
1

B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231**

(.004)
1

CEmpathy   

  Capacity

.176*

(.028)

.235**

(.003)
1

D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Yes)

-.051

(.263)

-.077

(.170)

.202**

(.006)
1

D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dumm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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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들의 일반적 특성 중 공감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변수인 ‘지인의 임종경험(참조 항목은 없음)’

을 더미변수로 변환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Empathy 

Capacity   (N=15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703 0.356

End-of-Life 
Experiences of 
Relatives (Yes)

0.164 0.056 .226 2.957 .004

Good Death
Awareness

0.134 0.077 .137 1.745 .083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0.312 0.111 .220 2.806 .006

R2=0.122  Adjusted R2=0.104  F=6.968 p=.000 (p<.001)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되었는데, 

Durbin-Watson 값은 1.899로 검정통량(1.740)보다 

크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독립변수는 공차한계가 0.993~0.946 로 모두 0.10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 또한 1.007~1.061로 10 미만으로 분석되어 

모든 변수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이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즉 더미변수인 ‘지인의 임종경험’의 경우 

‘없다’고 답한 집단에 비해 ‘있다’고 답한 집단(B=.164)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감역량이 높았다(t=2.957, 

p=.004). 

더미변수 ‘지인의 임종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종

간호태도(B=.312)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2.806, p=.006). 반면 좋은 죽임 인식(B=.134)이 높

을수록 공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45, p=.083).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지인의 임종경험’(β=.226)이었고 다음으로 임종

간호태도(β=.220)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968, p<.001). 1개의 더

미변수와 2개의 독립변수로 공감역량을 10.4% 설명하

였다.

종합하자면, 회귀분석 결과 ‘지인의 임종경험’과 ‘임

종간호태도’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정(+)의 방향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고 임종간호태도가 높을수

록 공감역량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이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

종간호태도, 공감역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좋

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가 공감역량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는 4

점 만점 중 2.94±0.3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won과 Hong[44]의 연구결

과(2.88±0.67점), Kim et al[45]의 연구결과(3.03±0.

32점) 그리고, Kang & Kim[46]의 연구결과(3.08±0.

29점)과 유사한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반면, Kwak[4

7]의 연구결과(3.31±0.30점)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K

wak[47]의 연구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

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학과의 커리큘럼 상 임상실습

을 하기 전인 1-3학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태도 평균점수는 

2.93±0.2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et al[48]의 연구결과(3.00±0.27

점), An & Lee[35]의 연구결과(2.94±0.27점)와 유사

한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Hwang & Kim[3

3]의 연구결과(2.82±0.23점)와 Jo et al[5]의 연구결

과(2.74±0.31점)보다는 본 연구결과의 평균점수가 높

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Hwang & 

Kim[33]의 연구와 Jo et al[5]의 연구는 면허를 가지고 

임상에서 임종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연구한 것으로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부

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각 일반적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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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경험, 임상실습 중 임종환자 관찰 경험 유무, 

지인의 임종경험 유무, 그리고 임종교육 경험 유무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Ki

m et al[45], Kwak[47] 등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성별, 

나이, 학년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 특별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임종간호태도의 평

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임종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임종간호태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연구를 진행했던 Ki

m et al[48]의 연구가 임상실습 경험 유무와 실습 중 

환자의 죽음 경험 유무가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주었

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의 일반적 특성별 평균 차이

에서는 지인의 임종경험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높았다. 이는 Yeo[2

5]의 연구에서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 유무가 평균의 차

이를 보였던 결과와 Kim & Yi[26]의 연구에서 성별, 

학년, 임상실습 경험 유무가 평균의 차이를 보였던 결

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앞선 두 연구

는 COVID-19 이전에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COVID

-19로 인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생활 일부분 혹은 대

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학년에게 조사를 시행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 그리고 공감

역량의 상관관계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임종간호

태도와 공감역량 모두에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Lee[40]의 연구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

종간호태도가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일

치하였다.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인의 임종경

험과 임종간호태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Yeo[25]의 연

구에서 학년, 임상실습 유무가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었

던 것과 Kim & Yi[26]의 연구에서 성별, 학년, 임상실

습 경험 유무가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통적으로 학년별 공

감역량의 수준 차이를 보였던 지난 연구들에 반해 CO

VID-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경험의 제한적 상실로 인해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는 대학 내 시스터제도 등을 

통해 각 학년별 교류가 이루어지며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팬데믹시대를 지나오

면서 비대면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

었다. 그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은 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높은 수준의 공감역량은 임

상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

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6] 

따라서 예비간호사들에게 공감역량 향상을 위한 여러 

학년 혹은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

램 등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가 코로나 이전 시대의 학생들과 팬데

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아니

기 때문에 단순히 COVID-19로 인한 팬데믹 때문이라

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시행되는 연구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받던 간호대학생과 대

면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임상실습까지 시행한 간호대

학생의 비교·분석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Lee[4]의 ‘간호사 대상 공감역량 측정도

구’나 Davis[49]의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

al Reactivity Index, IRI 연도)’를 사용한 이전 연구들

과 달리 Yeo[43]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량한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EQ short-K)’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의 공감역량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 

분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간호대학생이 높은 수준의 공감역량을 함양하여 임상으

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임

종간호태도,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공감역

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로는 지인의 임종경험과 임종간호태도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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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통적으로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이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었던 이전 결과들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로 인해전면 비대면 수업 등 

대학생활 내 타인들과의 교류의 경험이 제한되었고 임

상실습을 통한 환자들과의 대면기회 또한 제한된 부분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화에 주의를 요하

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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